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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시문 (가)의 공평한 관망자는 이상적 존재로서, 공평한 관망자가 있다면 사회 내에서 갈등이 
발생할 가능성이 낮다. 하지만 공평한 관망자가 공감력과 상상력을 상실했을 때 갈등이 발생
할 수 있다. 공평한 관망자는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그가 이상적 존재로서의 조
건을 잃었을 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. 이는 그 개인이 공감력과 상상력을 갖춤으
로써 또는 그것을 갖춘 다른 개인으로 대체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. 또 개개인의 욕구를 만
족시키는 사회적 규칙이 부재할 때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. 이 또한 공평한 관망자의 선택원
칙을 사회로 확장해 규칙이 조정될 때 해결 가능하다. 
 제시문 (나)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적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회 내 개인 간
의 갈등은 발생하기 쉽지 않다. 만약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집단 간 갈등일 것이다. 이는 
그 집단들을 포괄하는 더 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부족과 
부족의 갈등은 그들이 속해있는 나라의 이익을 추구할 때 해소되는 것이다. 
제시문 (다)는 개인의 이기심이 집단에 비해 낮고 이타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 집단은 이
기심일 무한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다고 본다. 따라서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이기심을 
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. 또 집단의 이기심을 억제할 
수 있는 강력한 사회 세력인 양심적인 시민단체 등을  만드는 방법도 있다. 
 마지막으로 제시문 (라)는 시민적 우의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의 합의를 통
해 구현된다고 본다. 따라서 시민들이 도덕적이지 않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
이 발생할 수 있다. 이 갈등은 시민들이 도덕성을 함양하여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공동의 의
지를 구현하기 위해 화합하는 노력을 할 때 해결될 수 있다. 


